
원료약품 생산 급격히 감소
제약협회 , 다국적기업 공세에 중국·인디아에도 밀려

국내 제약기업들의 원료의약품 생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제약협회가 발표한 [2001년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100대 기업]에 따르면, 삼천리제약을 비롯해 10위 이내 제

약기업 중 7사의 생산이 2000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시장공세와 약가 인하정책에 따른 완제품생산 부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제약기업이 생산하는 원료의약품이 중국, 인디아산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수출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것도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제약기업의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단위: 100만원, %)

삼천리제약은 2001년 생산액이 551억원으로 전년대비 10.97% 줄어들었고, 경보화학도 5.45% 감소한 370억

에 머물렀다. 대한적십자, 대웅화학, 종근당, 제일제당, 한국오츠카도 6.9%에서 최고 34%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10위 내에 들어있는 한미정밀화학, 화일약품, 유한화학은 4.4%에서 18.7%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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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2000 2001 증감률
삼천리제약 61,899 55,100 -10.9
경보화학 39,141 37,007 -5.4
한미정밀화학 32,224 36,390 12.9
대한적십자 33,294 30,988 -6.9
대웅화학 29,515 25,886 -12.2
종근당 35,949 23,705 -34.0
화일약품 17,284 20,519 18.7
유한화학 15,584 16,275 4.4
제일제당 24,307 16,153 -33.5
한국오츠카 18,531 15,647 -15.5


